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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인수 놓고 “롯데-한진 각축”
롯데 석유화학 3사 시너지효과로 유력 … 한진은 안정적 기름 확보

한때 급류를 타는 듯하다 최근 답보상태를 보인 S-Oil 자사주(28.4%) 매각 향배가 다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조만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형태로 매입 주체를 정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유력한 인수후보로 꼽

히는 롯데와 한진그룹 사이에 서로 “우리가 제격 아니냐”는 물밑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롯데는 최근 대림산업의 인수전 탈퇴 선언을 계기로 한진과의 2파전으로 경쟁 구도

가 좁혀졌다는 판단 아래 롯데-S-Oil간 파트너십 형성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S-Oil 측에 집중 전파하며 협상 

진전을 유도하고 있다.

시장에서도 2조원 이상의 실탄을 장착한 풍부한 자금력, 계열사인 호남석유화학과 롯데대산유화, 케이피케

미칼 등 석유화학 3사와의 수직계열화 및 나프타 등 원료 수급을 매개로 한 시너지 효과를 놓고 볼 때 롯데를 

유력한 후보로 꼽아왔다.

무엇보다 나프타 등 석유화학 제품 원료가 최대 500만톤 안팎 필요한 롯데로서는 공급원으로서의 정유기업 

확보만큼 매력적인 것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롯데는 이에 더해 S-Oil의 기존 공장이 위치한 울산과 향후 제2공장이 들어설 대산공업단지에 각각 케이피

케미칼과 롯데대산유화 공장이 가동하고 있어 단지 파이프라인을 통한 원료공급과 물류비 절감, 운송기간 단

축 등도 중요한 인수 효과로 꼽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마케팅 능력 활용을 통한 S-Oil 내수시장 확대, 주유소와 연계한 카드 마케팅은 물론 단지 설비의 

공동 이용을 통한 생산공정 효율화, 신규 사업 제휴 기회 등을 S-Oil 측에 설득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한진도 롯데에 호락호락 주도권을 내주지는 않겠다는 자세이다. “우리가 자신감없이 들러리나 서

기 위해 인수전에 참여한 게 아니다”라는 단호한 태도가 읽혀지고 있다. 

인수 자금 여력도 롯데에 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유가 흐름에 맞물려 안정적인 기름 확보가 절실하고 

국제 석유시장 정보에도 귀를 열어놓아야 한다는 점에서 인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실제 대한항공은 전체 항공유 가운데 10% 가량을 S-Oil 측에서 공급받고  있고, 한진해운 역시 2006년 상

반기 기준으로 선박용 벙커C유 중 7.6% 정도를  S-Oil에서 조달했으며 한진도 S-Oil 석유제품 운송에 일부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원유수송 사업 진출에 각별히 무게를 싣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롯데나 한진의 인수의지에도 불구하고 S-Oil측의 매각 시간표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공동경영권 허

용 폭과 인수금액 조절 등을 놓고 적지않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협상 진척에 속도가 붙을 지는 미지수

다.

다만 복수의 시장 관계자는 “S-Oil 측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조만간 선정하든, 아니면 2사로 후보군을 압축한 

뒤 맨투맨 협상전략을 구사해 어느 쪽과 전격 타결을 보든지 간에 어떤 형태로든 머지않은 시일 내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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